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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M엔터테인먼트(이하 'SM)'가 동방신기의 영웅재중, 믹키유천, 시아준수가 제기한 증거보전신

청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,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지난 8월 5일 영웅재중, 믹키유천, 시아준수는 법원에 활동 수익 분배 등을 산출할 수 있는 동방

신기의 연예활동에 관련된 회계장부, 계약서, 영수증, 전표 등 문서 일체에 대해 증거보전신청

을 했고, 법원은 이들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SM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.

하지만 SM은 이 문서들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은 문서이고 또한 위

문서들은 그 작성 시기,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

증거보전 취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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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동방신기' 관련 SM의 증거보전 취소 신청 법원서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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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"연예인과 연예기획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

있고,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문서 소지자는 그 소지 문서의 제출을

거부하지 못하므로 이 문서들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

없다"며 이를 기각했다.

이번 판결에 따라 SM의 문서 공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.한편 동방신기의 세 멤버는 법률

대리인을 통해 지난 7월 3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

청을 했다. 리더인 유노윤호와 막내 최강창민은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다.ljh423@cbs.co.k

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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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동방신기 3인 · SM, 합의 여부 '노코멘트' ● 동방신기 팬들, "SM 불공정 계약" 인권위 진정

● 동방신기 팬, 법원에 탄원서로 호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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